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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김   누   리                    신   나   나†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여성 253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

감과 외로움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애착 및 모애착 모두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쳐, 부모에 대한 애

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낮은 우울 수준으로 연결되었다. 매

개변인으로서의 외로움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애착은 외로움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

쳤지만, 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

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었다. 마지막

으로, 부애착 및 모애착 모두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낮아져 우울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안된 성인진입기, 특히 이 시기 높은 우울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 중 특

히 부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 성인진입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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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조사한 정신질환실

태조사에 의하면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

은 6.7%로,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1.5배 이

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또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우울증에 대한 진료

비는 2,135억원에서 2,714억원으로 27.1% 증가

하였다. 이렇듯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은 부적절한 분노 

표출(유현숙, 정혜정, 이주연, 2012), 여학생의 

위험한 성행동(McBride, Paikoff, & Holmbeck, 

2003), 학업수행 저하(Verboom, Sijtsema, Verhulst, 

Penninx, & Ormel, 2014), 불안이나 약물남용

(Le, Muñoz, Ippen, & Stoddard, 2003; Maag & 

Irvin, 2005)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 관련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울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비용적 측

면에서도 중요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여

성의 우울장애 평생유병률은 9.1%로 남성

(4.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계청, 2011).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Dixon & 

Kurpius, 2008)과 청소년(김갑숙, 전영숙, 이철

우, 2009; Nolen-Hoeksema & Girgus, 1994)을 대

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주요 우울

장애의 유병률은 30대가 28%로 가장 높았지

만, 20대의 유병률도 24%로 12%인 10대의 2

배에 달하였다(통계청, 2011). 따라서 주요 우

울장애의 유병률이 높은 여성, 그 중에서도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20대 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우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예방

적 측면에서 우울에서의 개인차의 근원이 되

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Erikson(1963)이 제안한 전 생애 발달

단계 중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이지만, 최근에

는 이 시기를 청소년 후기(Gomez & McLaren, 

2007; Kong & You, 2013; Laible, Carlo, & 

Roesch, 2004), 혹은 성인 초기(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2; Larose, 

Guay, & Boivin, 2002)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Arnett(2000, 2006)

은 이 시기가 연령상으로는 성인기에 속하지

만, 취업,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성인기 발달과

업을 성취하지 못하여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

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임을 주장하면

서, 이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

라 명명하였다. 성인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의 등장은 현대 사회의 사회구조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그 결과 현대

의 20대는 과거의 20대가 수행했던 발달과업

을 성취하기 위한 추가적인 탐색의 시간이 필

요하게 되었다.

성인진입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달성

하기 위한 준비기로, 이 시기 부모는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경제적, 정

서적 지원을 제공한다(Arnett, 2007;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따라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영향

력을 발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인진입기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자원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애착은 자녀와 주 양육

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Bowlby, 1969/1982, 

1973, 1980), 생애초기 형성된 애착은 이후 내

적작업모형(internal working model)으로 전환되

어 전 생애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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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우울을 덜 

경험하며(유현숙 등, 2012; 최소정, 배대석, 장

문석, 2010), 또래애착보다 부모애착이 우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김정민, 유안진, 2005).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관적

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영향

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갑숙 등, 

2009)가 있는 반면, 부애착과 모애착이 다른 

경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주연, 하상희, 2012)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분

리하여, 각각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진입기의 우울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더해, 

부모 애착이 이 시기 자녀들의 개인적 특성

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적 특성으로 대표적으로 연구된 것이 자아존

중감(Rosenberg, 1965)과 외로움(Wei, Russell, & 

Zakalik, 2005)으로, 이 두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울을 설명하

는 주 변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부모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받

았다. 먼저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

수록 청소년(Kostelecky, 2005; McGarvey, Keller, 

Brown, & DeLonga, 2010; Parade, Leerkes, & 

Blankson, 2009)과 대학생(백지숙, 2000; 

Wilkinson, 2004)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

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또한 주관적 안녕감

(김현정, 손정락, 2006), 아동기의 행복감(Cheng 

& Furnham, 2004), 불안(유병기, 2010; Greenberg 

et al., 1992) 등과 같은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우울과 같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김현정, 손정락, 2006; 이윤

주, 김진숙, 2012; Beck, 1976; Coyne, Gallo, 

Klinkman, & Calarco, 1998; Dixon & Kurpius, 

2008).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인지,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해왔는데,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

한 연구들(이윤주, 김진숙, 2012; Beck, 1976; 

Coyne et al., 1998)이 있는 반면, 우울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은경, 박성연, 2011; Butler, Hokanson, & Flynn, 

1994)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Sowislo와 

Orth(2013)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방향성

을 명확히 밝히고자,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

펴본 77개의 종단연구를 메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의 인과적 방

향성의 영향력이 더 큼을 확인하였다. 관련하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자

아존중감은 1년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th, Robins, & Roberts, 2008).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이

르는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자아분화

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김갑숙 등, 2009). 또한 자아존중

감과 유사한 변인인 자기가치감의 매개적 역

할을 살펴본 연구(Kenny & Sirin, 2006)에서도 

부모애착은 자기가치감을 통해 성인진입기의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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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애착은 청소년(김정민, 

유안진, 2005; 도현심, 1999; 이지연, 2009; 임

연진, 나유미, 2003)과 대학생(이인숙, 최해림, 

2005; 전효정, 2005; Larose et al., 2002)의 외

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 공격성, 지나친 불안

과 같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 형성에 문제를 경험하면서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s, 1978) 외로

움을 느낄 수 있다.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

로 한 Larose 등(2002)의 연구에서는 전환적 시

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

의 부정적 표상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로움을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전환기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발휘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외로움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안명희, 2014; Witvliet, 

Brendgen, Lier, Koot, & Vitaro, 2010)과 대학생

(Ceyhan & Ceyhan, 2008; Jackson & Cochran, 

1990; Weeks, Michela, Peplau, & Bragg, 1980) 모

두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종단 연구(Wei et al., 2005)에서, 외로

움을 경험할수록 6개월 후의 우울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

는데, Witvliet 등(2010)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경험하는 청소년의 외로움이 1

년 후의 우울 뿐 아니라 2년 후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기에 

대인관계의 실패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정적

인 사회적 경험은 외로움으로 내재화 되고, 

이는 이후의 우울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외로움이 부모

애착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지만, 세 변인을 모

두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관

련 변인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추측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Cooley, Van Buren과 Cole(2001)

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사회적 기술이 대

학교 여자 신입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였으며, 안명희(2014)의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를 모-자녀 관계 

만족도와 외로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

쳤다(Baker & Buagay, 2011). 이러한 선행연구

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성인진

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

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애착

이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각각을 통해 성인진

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두 변인, 즉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외로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운, 김영희, 

2009; 임연진, 나유미, 2003). 또한 아동 후기

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

계를 5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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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Vanhalst, Luyckx, Scholte, 

Engels, & Goossens,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본 연구의 

변인과 유사한 변인을 사용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전효정(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낮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성인애착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

로움을 통해 6개월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Wei et al., 2005), 높

은 수준의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

회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외로움 수준은 

높아져서 6개월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외로움을 선행요인으

로 한 우울 경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성인진입기라는 독특한 발달단계에 속하는 여

성을 대상으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한 

것은 국내외 모두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

한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의 

선행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진입기 여

성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진입기 여성

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근거한 연구모

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 

하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여성 253명이다. 

성인진입기는 주요 우울장애가 증가하는 시기

로(Schulenberg & Zerrett, 2006), 특히 여성의 경

우 10대에서 20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울장

애 유병률이 2배로 증가한다는 통계청(2011)의 

보고에 근거하여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여성

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만 22.38세(SD = 1.67)로, 연

령의 범위는 만 19~25세였다. 학업상황을 살

펴보면 대학교 재학 중이 194명(76.7%)으로 가

장 많았고, 대학 졸업 26명(10.3%), 대학원 재

학 중 31명(12.3%), 석사 졸업 2명(0.8%) 순이

었다.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가 155명(61.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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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가 58명(22.9%)으로 인문사회계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외 예체능계 19명

(7.5%), 법학계 12명(4.7%), 의학계 8명(3.2%), 

미정 1명(0.4%)이었다.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자취 및 하숙이 각각 164명

(64.8%)과 75명(2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이외 기숙사 13명(5.1%), 친척집 1명

(0.4%) 순이었다.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경

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가 

157명(62.1%)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81명(32.0%)과 

15명(5.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에게 경

제적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하여는 부모에게

서 대부분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답이 

180명(71.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 경

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답이 73명(28.9%)이었

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부모에 대한 애착, 자

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자기

보고로 응답되었다.

부모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인 IPPA-R(Raja, 

McGee, & Stanton, 1992)을 옥정(1998)이 번안, 

수정한 척도 중, 부모애착 척도 25문항을 사

용하였다. IPPA-R은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애착과 모애착을 분리하

여 측정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뢰감의 경우 ‘다른 분이 나의 아버지(어머

니)였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등이, 의사소통은 ‘아버지(어머니)께 나

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

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등이, 소외감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

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문

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애착의 

경우 신뢰감 .85(.78), 의사소통 .90(.87), 소외감 

.75(.67)이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RSES는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측정

하는 도구로 단일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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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

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

다.

외로움

성인진입기 여성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

여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개발한 

UCLA 외로움 척도를 Russell, Peplau와 Cutrona 

(1980)가 개정한 것을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 여부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관

심사와 생각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

는다.’,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

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행복하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

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우울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

의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 수정

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의 정

도를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ES-D

의 하위요인에 대하여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

를 제시하고 있으나(전겸구 등, 2001), 배성우

와 신원식(2005)은 원척도에서 제시된 요인구

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우울 감정(7문항), 긍

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

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정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감정의 경우 ‘미

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

거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및 행동 둔화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하는 일마

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

어하는 것 같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극히 드물게(1점)’, 

‘가끔(2점)’, ‘자주(3점)’, ‘거의 대부분(4점)’의 4

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문항 간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우울 감정 .87, 긍정적 감정 

.82, 신체 및 행동 둔화 .71, 대인 관계 .65이었

다.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절차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

되었다. 먼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계절

학기 강의시간에 강사 동의하에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n = 50),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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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대학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n = 264). 설문은 

총 314부가 수거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Arnett 

(2000)의 성인진입기 규준을 기준으로 만 

18-25세에 해당하지 않는 14명, 정규직 및 계

약직으로 일하는 취업자 25명, 부모에게서 경

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한 8명, 불성실하

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고 총 253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성인진입기 여성이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

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애착과 우울 간의 상

관관계와 관련하여 부애착의 경우 신뢰감은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r = -.15, p < 

.05), 신체 및 행동 둔화(r = -.14, p < .05), 대

인관계(r = -.15, p < .05)와 유의한 부적 상관

을, 긍정적 감정(r = .18,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대

인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r = -.19, p < .01)

과 신체 및 행동둔화(r = -.15, p < .05)와 유

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r = .27,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소외감은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r 

= .22, p < .001), 신체 및 행동 둔화(r = .28, 

p < .001), 대인관계(r = .16, p < .01)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r = -.26,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애착

의 경우, 신뢰감은 우울의 하위요인 중 긍정

적 감정(r = .19, p < .01)과만 유의한 정적 상

관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r = -.19, p < .01)과 

신체 및 행동둔화(r = -.19,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30,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외감 또한 대인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r 

= .24, p < .001)과 신체 및 행동둔화(r = .25,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30,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소외감을 덜 지각할수록 

우울한 정서가 적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며 신체화 증상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가 높았으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을 

덜 지각하였다.

둘째,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부

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아버지: r = .27, 

p < .001, 어머니: r = .31, p < .001)과 의사



김누리․신나나 /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 27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28 -

소통(아버지: r = .30, p < .001, 어머니: r = 

.39, p < .001)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소외감(아버지: r = -.34, p < .001, 어머

니: r = -.36, p < .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즉, 성인진입기 여성이 부모를 신뢰하

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소외감을 덜 느

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

감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우울 감정(r = -.62, 

p < .001), 신체 및 행동 둔화(r =-.51, p < 

.001), 대인관계(r = -.28,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r = .63,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덜 지각하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외로움,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아버지: r = -.26, p < .001, 

어머니: r = -.17, p < .01)과 의사소통(아버지: 

r = -.24, p < .001, 어머니: r = -.23, p < 

.001)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소외감

(아버지: r = .34, p < .001, 어머니: r = .21,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

모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여

성일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였다. 외로움

은 또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우

울의 하위 요인인 우울 감정(r = .40, p < 

.001), 신체 및 행동 둔화(r = .36, p < .001), 

대인관계(r = .3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

관을, 긍정적 감정(r = -.40, p < .001)과는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외로움이 높을

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

고 긍정적 정서는 덜 느끼며, 우울로 인한 신

체화 증상과 대인관계에서의 우울을 더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52, p < .001)을 보여,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지각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 

182.93(df = 46, p < .001), χ2/df = 3.98, 

GFI(Goodness of Fit ndex) = .90, NFI(Normed 

Fit Index) = .91, TLI(Tucker-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11(90% 

CI = .09, .13)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

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오차변량 간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를 살펴보았다. 수정지수가 

10 이상일 때는 오차변량 간 상관이 높은 것

을 뜻하므로, 수정지수가 높은 오차변량 간에 

공분산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김계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수정지수가 가장 높은 부애착-소외감(e3)

과 모애착-소외감(e6), 부애착-신뢰감(e1)과 모

애착-신뢰감(e4)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재분석하였다(MIe3-e6 = 

53.28, MIe1-e4 = 23.66). 그 결과, χ2 = 101.71(df 

= 44, p < .001), χ2/df = 2.31, GFI = .94, NFI 

= .95, TLI = .95, CFI = .97, RMSEA = 

.07(90% CI = .05, .09)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

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최종모형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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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는 .51~.95로, α = .001 수준에서 모

두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구조모형 분석

부모애착,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성인진입

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

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χ2 = 101.71(df = 44, p < .001), χ2/df = 2.31, 

GFI = .94, NFI = .95, TLI = .95, CFI = .97, 

RMSEA = .07(90% CI = = .05, .09)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부모애착,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성인진입

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표 2, 

그림 3)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

았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

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부: β = 

.17, p < .05, 모: β = .31, p < .001)에, 자아

존중감은 우울(β = -.63, p < .001)에 유의한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주 2)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3) 부모애착의 소외감과 우울의 긍정적 감정의 경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 하였음.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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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부애착→우울 -.03 -.03 .07 -.42

   모애착→우울  .09  .06 .11  .88

   부애착→자아존중감  .17 .17 .07 2.37*

   모애착→자아존중감  .46  .31 .11  4.29***

   자아존중감→우울 -.70 -.63 .07 -9.83***

   부애착→외로움 -.14 -.17 .05 -2.68**

   모애착→외로움 .07 .07 .08 .84

   외로움→우울 .20 .14 .08 2.37*

   자아존중감→외로움 .39 -.49 .05 -8.28***

*p < . 05. **p < .01.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N =253)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주 2) 오차항은 생략함.

주 3)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4) 부모애착의 소외감과 우울의 긍정적 감정의 경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 하였음.
*p < . 05. **p < .01. ***p < .001.

그림 3.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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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높

았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다. 

셋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

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애

착은 외로움(β = -.17, p < .01)에, 외로움은 

우울(β = .14,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모애착이 외로움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애착이 높을수록 외로

움을 덜 경험하고,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으나, 모애착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아존중감(부: β = .17, p < .05, 

모: β = .31, p < .001)에, 자아존중감은 외로

움(β = -.49, p < .001)에, 외로움은 우울(β = 

.14,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

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는 외로움

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우

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3). 통계적 유

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부: β 

= -.14, p < .01, 모: β = -.21, p < .01)는 유

의하였다. 각 변인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었

는데,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였으며(β = 

-.70, p < .001), 부애착(β = -.17, p < .05), 외

로움(β = .14, p < .05) 순이었다. 또한 다중상

잠재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애착 → 우울 -.03 -.14**  -.17*

.49
모애착 → 우울  .06 -.21** -.15

자아존중감 → 우울  -.63*** -.07*  -.70***

외로움 → 우울  .14* -  .14*

부애착 → 외로움 -.17** -.08*  -.25***

.29모애착 → 외로움 .06  -.15*** -.09

자아존중감 → 외로움 -.49*** -  -.49***

부애착 → 자아존중감 .17* -  .17*

.18
모애착 → 자아존중감 .31** -  .31**

주 1)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결과임.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p < . 05. **p < .01. ***p < .001.

표 3.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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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를 산출한 결과,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

과 외로움은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의 49%

를,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의 29%

를,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의 18%를 설명하

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

과 외로움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성인진입기 여

성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도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애착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김갑숙 등, 

2009; 박애규, 2009; Kenny & Sirin, 2006),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Wei et al., 2005)와

는 일치한다. 하지만 부애착만 대학생의 우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애착은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주연, 

하상희, 2012)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모

애착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정수, 2006; 최

소정 등, 2010; Constantine, 2006)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청소년

기부터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여성은 이 시기부

터 부모와의 관계만큼 타인과의 관계나,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개인내적 요인이 정

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혜진, 2006; Furman & Buhrmester, 1992). 따

라서 대학 진학 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나 의미 있는 활동이 감소하면서,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

이나 다른 요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애착과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매

개하는 제 3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애

착과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갑숙 등, 2009)와,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수, 2006)와 일

치한다. 또한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자기가치감이 

완전매개한다는 연구결과(Kenny & Sirin, 2006)

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도 비록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우울 간 경

로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및 대학생

이 부모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백지숙, 

2000; 전은영, 권경인, 2011; 정병삼, 2010;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Kostelecky, 2005; Laibl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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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McGarvey et al., 2010; Parade et al., 2009; 

Wilkinson, 2004)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및 대학생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

한 연구들(김현정, 손정락, 2006; 이윤주, 김진

숙, 2012; Dixon & Kurpius, 2008)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밝힌 메타분석의 결과

(Sowislo & Orth, 2013)와, 자아존중감이 1년 후

의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종단연구의 결과(Orth et al., 2008)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부모와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

여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높

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

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수용하여 

우울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향

상이 우울 감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우울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애규(2009)의 연구결

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박애규(2009)의 연

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쳤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발달단계에서의 차이

와 연구대상자의 성별의 차이가 혼합되어 해

석하기 쉽지 않다. 즉, 박애규(2009)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

한 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자 고

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경연, 이자명, 문영

주와 홍성숙(201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애착과 모애착이 모두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자

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과 성인진입기의 두 가지 발달단계를 모두 포

함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개

인 내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성인진입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

한 존재로서(Arnett, 2006) 개인의 자아존중감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내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문제가 있는 성인진입

기 여성의 우울에 개입하는데 있어, 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 부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성인진입

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부

애착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애

착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대인관계 문제가 외로

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Cooley et al., 2010; Larose et al., 2002)와 유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34 -

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애착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본 연구(이주연, 하상희, 2012)에서, 아

버지에 대한 애착은 여자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

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

다. 하지만, 모의 심리적 통제와 모-자녀의 관

계만족도가 외로움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명희, 2014)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완료 및 진로 탐색과 같

은 발달과업 성취를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

원이 필수적인 성인진입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김은정, 2011). 즉, 

우리나라는 가정의 소득을 주로 남성이 책임

지고 있는 구조(통계청, 2013)인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와

의 애착 수준이 낮은 것은 가족에게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게 하

고, 이로 인해 소망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

롯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인 외로움 및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

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성인진입기 여성이 

경험하는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외

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표상적인 측면, 즉 

스스로에 대한 내적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외로움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외로움이나 자아존중감과 같

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효과

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성하고 

있는 애착의 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차별

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어머니와의 애착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성

인진입기 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평

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울을 감소시

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외로

움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

에,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에, 그리고 외로움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 다른 매개변인인 외로움을 덜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느끼며

(김정운, 김영희, 2009; 임연진, 나유미, 2003; 

McWhirter, Besett-Alesch, Horibata, & Gat, 2002), 

낮은 자아존중감이 5년 후 청소년기 외로움의 

위험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Vanhalst et al.,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

학생의 우울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로움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연구(Wei et al., 2005)와, 

아동기 부모애착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연

구(전효정, 200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성인진입

기 여성은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

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유발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인 외로움을 덜 경험하여, 전

반적인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애착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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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외로움을 감소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인진입기 여성이 지각한 부

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서 우

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외로움이나 우

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에 더 큰 영향력을 보

였다는 점에서,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었음이 밝혀져, 이 시기 여성의 우울을 중재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의 관계적 요인이나 

자아존중감보다는 인지적 사고나 사회적 기술

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Stice, Shaw, Bohon, Marti, & Rohde, 2010). 따라

서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

로그램에서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rnett(2000, 

2006)이 성인진입기의 규준으로 제시한 조건

들 중에서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경제적 독

립성 여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준만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성인진입기는 자기책임감을 느끼지 못

하고,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

관적 판단 또한 중요한 발달규준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의 주관적인 규준

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설문을 개발하여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선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rnett(2000, 2007)이 제

시한 성인진입기의 연령 규준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만 18에서 25세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연령 범

위를 벗어나지만 여전히 성인진입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기

존 연령범위에 속하는 집단보다 불안이나 우

울 수준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

구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성인진입기의 특성에 

속하는 대상을 선정해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

권에 거주하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만을 사용

하였으며, 실제 포함된 대부분이 대학 재학생

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적인 성인

진입기 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더 다양한 지역과 특성을 가진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이 한 시점에서 측정된 횡단연구

이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으며, 성인진입기 동안 우울에 발달적 변

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성인진입기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발달적 변화 여부와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상호적 영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인진입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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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발달단계가 제안되고, 이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진입

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애

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둘째, 부애착과 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애착

을 살펴보는 많은 연구들은 모애착만을 살펴

보거나 부모로 통합하여 애착의 영향력을 살

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

애착과 모애착을 구분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성인진입기 여성의 외로움 및 우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

인진입기 여성을 위한 우울 상담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성인진입기 여성

의 정신건강과 발달단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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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pression among

Females in Emerging Adulthoo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Nuri Kim                    Nana Shin

Ewha Womans University

A total of 253 females in their emerging adulthood participated in a study investigat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or loneli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econd, parental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Females with higher levels of parental 

attachment repor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elf-esteem experienc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Third, attachment to fathers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loneliness. Females who were securely attached to fathers display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who report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repor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However, attachment to 

mothers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loneliness. Finally, parental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females’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 loneliness. Discuss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diminishing depression among females in their 

emerging adulthood.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loneliness, depression, females in emerging adulthood


